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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리뉴얼 효과 톡톡”…신세계푸드, 가성비 앞세운 ‘이마트 피자’ 인기
맛, 토핑은 강화하고 가격은 낮춘 이마트 피자 4종…3주 만에 20만개 판매 
‘트리플 치즈 피자’, 설 연휴 일 판매량 평소 대비 7배↑…고물가 시대 ‘합리적 가족 먹거리’로 자리매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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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 장기화로 외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,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이마트 피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. 
20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리뉴얼 출시한 이마트 피자 4종이 일 평균 1만개씩 팔리며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개를 돌파했다.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과 홈다이닝 수요가 집중되며 ‘트리플 치즈 피자’의 일 판매량은 평소 대비 최대 7배까지 급증했다. 
이 같은 인기는 고물가 환경 속에서 ‘체감 가성비’를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. 실제 신세계푸드는 이마트 피자를 리뉴얼 하면서 합리적 가족 먹거리를 찾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1~2인 가구가 선호하는 15인치 사이즈에 토핑의 종류와 중량, 맛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격은 1000~2000원 낮췄다. 외식 대비 가격 부담은 낮추면서도 품질 만족도를 끌어올린 점이 고객들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. 
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제품은 ‘콤비네이션 디럭스 피자(1만 4980원)’로 누적 판매량 10만개를 넘겼다. 페퍼로니와 햄 등 4가지 고기 토핑에 양파, 양송이, 피망 등 채소를 풍성하게 더해 시각적 만족도와 식감을 동시에 강화한 점이 대중적 선호로 이어졌다. 이와 함께 불고기와 리코타 치즈를 강조한 ‘불고기 리코타 피자(1만 5980원)’, 두 가지 페퍼로니를 적용한 ‘더블 페퍼로니 피자(1만 3980원)’, 모짜렐라, 체다, 고다 치즈를 조합해 풍미를 높인 ‘트리플 치즈 피자(1만 2980원)’ 등도 1만원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먹거리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. 
이 같은 이마트 피자 인기에 신세계푸드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을 강화한 제품을 지속 선보인다는 계획이다. 
신세계푸드 관계자는 “가격 대비 만족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고객이 선택 이유가 분명한 상품을 계속 선보일 것”이라며 “이마트 피자를 고물가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먹거리로 자리잡게 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감사합니다. 신세계푸드 홍보팀 입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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